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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value of analog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handwriting cards and letters has been rediscovered. Handwriting is a unique means of conveying an 
individual’s emotional and personality and appears as a reverse reaction to cool media in the digital 
age. In recent year, the use of handwriting in picture books has been increasing, which stands out in 
multiple structures and textless picture books. Internationally prominent picture book authors, such 
as Emily Gravett, Matthew Cordell, Oliver Jeffers, and Peter H. Reynolds, tend to reinforce emotional 
communication by using handwriting in picture books.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text and images focusing on stories, and studies on the formative aspect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handwriting of four picture book authors mentioned 
abov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from a graphic perspective. Through this, the emotional transmission 
elements of the handwriting recognized as a graphic form of the text are identified and the system is 
proposed.
Methods	 The aim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handwriting and printed texts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icture 
books and handwriting in terms of graphic design, and to understand Norman's emotional design theory 
and emotion psychology. The emotional elements of handwriting were divided into two dimensions: 
Personality(P) and Acoustics(A) of primarily visual elements and Intimacy(I) and Emotionality(E) of 
secondary emotional elements. The emotional transmission element was systematized into ‘PAIE’.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ll 49 picture books using handwriting were investiga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FGI) and case analysis. Ten pieces were finally selected according to a preference survey 
conducted on four expert groups. The validity of the ‘PAIE’ element was verified through two intensive 
interviews. In this paper, only three cases were included due to the paper relationship among the 10 
analyzed contents.
Results	 The handwriting of Jeffers, Gravett, Reynolds, and Cordell was found to be an element 
that conveys emotional. The primary visual element was Personality(P), in which the artist’s handwriting 
was recognized as a graphic element, and Acoustics(A) element reminiscent of sound. The secondary 
emotional element was embodied in the Intimacy(I) of a personal and intimate feeling formed by 
using handwriting instead of a printed body and the Emotionality(E) element transmitted through the 
regression of the real sense felt in the text. These elements were identified as formative elements of 
graphic design that conveyed the artist’s various emotions, and based on this, an elemental system of ‘PAIE 
System’ was proposed.  
Conclusions	 The emotional transmission element of graphic design was composed of Personality(P) 
and Acoustics(A) as the primary visual element, and the secondary emotional element was embodied as 
Intimacy(I) and Emotionality(E). These elements were identified as formative elements of graphic design 
that convey various emotions of the artist, and based on this, the element and system of ‘PAIE System’ 
was proposed. Therefore, in picture books, handwriting becomes a close means of providing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reader through sensory regression.
Keywords	 Handwriting, Emotional Convey, PAIE Elements, Personality & Acoustics, Intimacy & 
Emotionality,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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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소통 문화가 일시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손글씨 카드나 편지와 

같은 아날로그 소통 방식의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최근 손글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Lee, 2020). 

북 칼럼리스트 홍순철(Hong, 2024)은 손글씨가 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전달하는 독특한 수단이자 디지털 

해독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맥루한이 언급한(McLuhan, 1964) 시각 미디어의 변화로 

디지털의 쿨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Park, 2007). 또한, 

획일성을 거부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Moon, 2009).

최근 아동을 넘어 성인 독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림책에서도 손글씨의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글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다중구조(Bang, 2024)와 글 없는 그림책에서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며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에밀리 그라벳(Emily Gravett), 매튜 코델(Matthew Cordell), 올리버 제퍼스(Oliver Jeffers), 

그리고 피터 레이놀즈(Peter Reynolds)와 같은 국제적 명성이 있는 작가들의 2004년 이후 출판한 그림책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책에서 손글씨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넘어 문자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가가 글을 그림 이미지와 유사한 그래픽적 시각화로 활용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조형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책 작가는 손글씨를 통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독자가 작가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그러나 작가들의 적극적인 손글씨 활용과는 달리 그림책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들은 주로 문학적 서사 중심의 관점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며, 

조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Kim, 2010). 특히 조형적 측면 내에서도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41.44%를 차지하는 데에 반해 문자를 연구한 사례는 0.6%에 불과하다(Sim, 2022). 이는 손글씨와 같은 

비전통적인 텍스트의 그래픽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는 그래픽적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그림책에 손글씨를 적용하는 작가 4인의 손글씨에 관해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자의 

그래픽적 형태로 인식되는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를 파악하고, 그 체계성을 제안한다.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림책에 활용된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은 문헌 연구를 통해 손글씨와 

인쇄된 글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래픽적 측면에서 그림책과 손글씨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림책 

작가와 독자의 감성적 교감을 위한 연구 성과로 도날드 노먼(Donald Norman)의 감성디자인 이론과 정서 

심리학을 활용한다. 

그림책의 손글씨를 통한 감성 전달 요소는 조형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시각적 측면의 개성(Personality: 

P) 요소에 따라 타이틀 디자인, 본문 필체의 스타일, 글씨의 기울기 및 가독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음향성(Acoustics: A) 요소는 자간과 행간을 통한 리듬, 시각적 강조와 강세를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감성적 측면에서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친근한 느낌을 주는 친밀성(Intimacy: I)과 인지적 

차원의 정서성(Emotionality: E)이 감정전달과 감각적 회귀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성 전달 요소는 ‘PAIE’로 

새롭게 정리된다. 연구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실증적 연구로 

사례 분석한다. 사례는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린 에밀리 그라벳, 매튜 코델, 올리버 제퍼스, 피터 레이놀즈가 

200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제작한 영어판 원서 그림책 160권을 전수 조사하여 작가의 오리지널 손글씨가 

제목, 본문, 그림 설명, 말풍선 등에 포함된 49권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FGI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0편의 선호도 상위 작품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FGI는 2024년 9월 29일과 10월 6일, ‘PAIE’의 

요소와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 ‘PAIE’ 체계를 수립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된 내용 중 지면 관계상 세 편의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책에 사용된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와 그 체계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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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 1. 손글씨와 인쇄

문자는 언어의 시각적 표현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전달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Yang, 2023). 이탈리아의 캘리그라퍼 프란체스카 비아세톤(Biasetton, 2022)에 따르면, 문자는 종이나 

물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를 통해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흔적의 결과물 중 

하나인 손글씨는 글씨를 쓰는 사람의 고유한 필체로 개인의 개성을 직관적이고 창의적으로 반영하며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주관적이고 사적(私的)인 특징을 갖고 있다(Moon, 2009). 손글씨는 점토판에 새겨진 고대 

상징부터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글자 기록 방식으로 필기체, 이탤릭체, 예술 손글씨라고 불리는 캘리그라피, 

서예, 광고 분야의 POP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인쇄 기술은 9세기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보편화되면서 책과 정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McLuhan, 1962).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쇄 활자와 폰트 대부분이 필경사들의 서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Kim & 

Park, 2014). 인쇄체는 표준화된 글자 형태로 인해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지만 가독성이 높아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전달에 유리하고, 기계적이며 공식적인 특징이 나타난다(Otto, 2006). 결론적으로, 손글씨와 인쇄는 

각각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2. 2. 그림책의 손글씨

마틴 솔즈베리와 모랙 스타일스(Salisbury & Styles, 2012)는 그림책 디자인에서 그림과 글의 결합이 점차 

일반화되며, 많은 작가가 전체 디자인을 직접 맡고 자신의 손글씨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표적인 예로 올리버 제퍼스를 들며, 그의 손글씨가 글과 그림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독자와 정서적으로 깊은 연결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퍼스처럼 나머지 

세 작가도 글과 그림을 함께 디자인한다. 그들은 각자의 독특한 필체를 활용한 손글씨를 그림책의 표지, 

본문, 의성어와 의태어, 말풍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각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 의미하는 

‘손글씨’는 앞서 언급한 그림책 작가들처럼 기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작가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말하며, 광고 목적의 POP 및 예술 손글씨인 캘리그래피와 서예는 

논외로 한다. 

그러므로 그림책과 같은 시각 매체에서 손글씨는 단순한 서사 정보를 넘어, 작가의 개성 있는 손글씨 형태를 

통해 의미적 차원(Bang, 2024)에서 독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한다.

		  2. 3. 심리적 감정 전달 

인간의 감정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칼 융(Carl Jung)은 감정(Feeling)을 자극에 대한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정서(Emotion)는 이러한 감정이 발전하여 형성된 복잡한 심리적 상태로 정의한다(Park, 

2013). 정서는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생리적 반응과 함께 나타난다(Shin, 2020). 반면, 

감성(Emotional)은 특정 자극에 대한 감각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감정과 혼용되어 빈번하게 사용된다.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 2004)은 『감성디자인』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감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용자와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전달과 정서적 교감은 주로 표정과 목소리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표정은 언어적 표현 없이도 

심리 상태를 직접 전달하며, 우리는 이러한 시각적 자극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한다(Ham, 2013). 

진화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적 신호를 본능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Norman, 2004). 

시각적 자극은 디자인에서 형태, 색상, 질감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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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소리는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감정적 운송수단이다(Norman, 

2004). 이는 소리의 톤, 강도, 속도, 그리고 리듬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높은 톤은 기쁨을, 낮은 톤은 

슬픔을 나타내며, 음악의 멜로디나 화음은 감정을 자극하고 다양한 기분을 유도한다(Moore, 2011). 따라서 

청각적 요소는 사람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서적 경험을 형성하고 깊은 이해와 교감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감정 표현과 정서적 상호작용은 표정과 음성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문자는 감정보다는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매체이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그림책에서 문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감정전달의 

한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많은 그림책 작가들은 그림을 활용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글이 없는 그림책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의 효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림책 작가들이 손글씨를 통해 감성 전달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그래픽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한다. 본고는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그림책 작가인 올리버 제퍼스를 중심으로 여러 작가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3. 그림책의 손글씨를 통한 감성 전달 ‘PAIE’ 요소와 체계화

		  3. 1. 감성 전달의 ‘PAIE’ 요소 체계화

그림책에 표현된 손글씨는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적 측면에서 1차적으로 시각적 요소와 2차적으로 감성적 

요소로 구분된다. 먼저,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그래픽적 요소로 표현되는 개성(Personality)의 P와 

음성(Voice)적으로 인식하는 음향성(Acoustic)의 A가 있다. 다음으로, 감성적인 차원에서는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친밀성(Intimacy)의 I와 실제적 감각으로 느끼는 인지의 정서성(Emotionality)의 

E로 이루어져 ‘PAIE’라는 요소와 체계로 명명한다. 아래 Table 1은 그림책의 손글씨에 대한 ‘PAIE’ 체계의 

요소이다. 

Table 1 Diagram of ‘PAIE’ by Handwriting in Picture Book

그림책의 

손글씨

(Handwriting)

 =>

1차적 시각적 요소(PA)

 =>

2차적 감성적 요소(IE)

개성

(Personality, P)

음향성

(Acoustics, A)

친밀성

(Intimacy, I)

정서성

(Emotionality, E)

그래픽적 요소 인지의 감정전달

시·청각적 형태 인식 감성적 인식

		  3. 2. 그림책의 손글씨를 통한 감성 전달 요소화

그림책에 활용된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 ‘PAIE’ 체계는 문자의 그래픽적 측면에서 시각적 차원의 개성(P)과 

음향성(A)이고, 감성적 차원의 친밀성(I)과 정서성(E)으로 구성된다.

      3. 2. 1. 개성(Personality: P)

그래픽 디자인의 시각적 측면에서, 손글씨의 개성 요소는 그림책 작가가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과 창의성을 

담은 손글씨를 그래픽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독자에게 즉각적으로 감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본진(Gu, 2020) 필적학자는 손글씨의 모양, 크기, 여백, 기울기 등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캘리그래퍼 공병각(Kong, 2013)은 손글씨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특징이 

있어 작성자의 감정 상태나 상황을 반영하여 큰 글씨는 강한 감정을 나타내고, 작은 글씨는 속삭임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손글씨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독자에게 작가의 개성과 

감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그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작가의 개성 있는 글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드러낸다(Kim & Park, 2014). 따라서 손글씨의 개성 요소는 그림책 디자인에서 작가 

특유의 필체를 통해 감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형태적 요소로 작용한다. Table 2는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 작가 

네 명의 손글씨 예시로 필체, 타이틀 디자인, 크기, 기울기, 가독성 등의 개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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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ous Handwriting Styles of Picture Book Authors 

Emily Gravett Matthew Cordell Oliver Jeffers Peter H. Reynolds

      3. 2. 2. 음향성(Acoustics: A)

그래픽 디자인의 청각적 측면에서, 손글씨의 음향성 요소는 작가의 생각이나 말을 시각을 통해 청각적으로 

전달한다. 즉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작가의 목소리가 연상되는 간접적인 효과나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목소리 톤에 의한 직접적인 청각적 효과를 의미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그림책에서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글자의 크기, 자간과 행간의 간격, 시각적 강조와 강세 등으로 음향성을 강조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목소리로 특정한 감정을 듣는 이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단이다(Kim, 2020). 그리고 글로 

쓴다는 것은 ‘말의 시각화’이다(Ong, 1982). 아동문학 평론가 김지은(Kim, 2019)은 그림책 중 일부 작품이 

일차적 구술성인 음성적 특징을 글 텍스트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리버 제퍼스의  『책의 아이』(Figure 

2)를 예시로 든다. 제퍼스는 자신의 목소리가 연상되는 구술적 특성을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에 가까운 

손글씨를 사용했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이처럼 손글씨의 음향성 요소는 그림책 디자인에서, 작가의 목소리나 

의성어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감정의 뉘앙스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독자는 이러한 요소를 

통해 음성을 연상하며 글의 분위기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Figure 2 Inside Page of 『A child of Books』(Jeffers, 2017)

      3. 2. 3. 친밀성(Intimacy: I) 

그래픽 디자인의 감성적 측면에서, 손글씨의 친밀성 요소는 디지털 글씨와는 달리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느낌을 전달하며, 개인적이고 친근한 인상을 통해 독자와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서적 친밀감을 의미한다. 

손글씨는 사적인 메모, 일기, 편지 등 개인적인 기록에 자주 사용되며, 각 필체는 유일무이하여 그 사람과 닮아 

있다(Biasetton, 2022). 이러한 손글씨는 글쓴이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인간미를 느끼게 하여 

독자가 보다 친근하게 느끼도록 한다(Kang, 2020). 또한, 독자는 손글씨를 통해 글쓴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Moon, 2019). 행정 사무에서도 개인의 자필 서명은 개인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래 Table 3은 에밀리 그라벳과 매튜 코델이 그림책 속 편지와 엽서에 손글씨를 

사용하여 독자와 상호작용하고 친밀감을 형성한 사례이다. 따라서 그림책에서 손글씨의 친밀성 요소는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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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역할을 하여 작품의 예술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독자는 작가의 존재성을 느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감성적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Table 3 Emily Gravett & Matthew Cordell’s Handwriting

Emily Gravett Matthew Cordell

Meerkat Mail, 2007 King Alice, 2018

      3. 2. 4. 정서성(Emotionality: E)

그래픽 디자인의 감성적 측면에서, 손글씨의 정서성 요소는 인쇄체가 전달하기 어려운 실제 감각의 결핍을 

보완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글씨는 디지털 방식에서 

과거의 아날로그적 정서를 반영하려는 레트로적 접근을 통해 구현된다. 마치 디지털 자판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만년필로 종이에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글을 쓰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각적 회귀는 독자에게 더욱 깊은 감정과 분위기를 이해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감성을 

긍정적으로 자극한다. 

손글씨에는 실재하는 물질성이 있다(Son & Nam, 2016). 반면, 디지털 텍스트는 물질이 없는 ‘0과 1’로 구성된 

허구적 이미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성적 감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이 생겨난다(Bang, 

2021). 디지털로 작성된 문장은 손글씨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 감각 즉, 종이나 펜의 감각적 

요소가 아닌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스크린에 글을 쓰는 가성적 경험만을 제공한다. 손글씨는 인쇄체나 

타이포그래피와 달리 손으로 쓰기 때문에 ‘태생적 자연스러움’이 드러나서, 외관상의 불규칙성, 자간과 

행간의 간격, 기울기, 필압 등으로 실제 감각을 전달한다(Biasetton, 2022). 다음 Figure 3은 올리브 제퍼스가 

인쇄체로 디자인한 표지를 손글씨로 재창작하여 실제적 감성을 강조한 표지 디자인 사례이다. 따라서, 

그림책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정서성 요소는 손글씨의 자연스러운 흐름, 불규칙성 등의 실제 감각의 회귀성을 

통해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고 교감하며, 인쇄된 글자보다 더 안정감 있고 따뜻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Figure 3 Cover Redesign by Oliver Jeffers' Handwriting

결과적으로, 그림책 속 손글씨의 4가지 감성 전달 요소의 체계화가 나타나 아래 Figure 4와 같이 ‘PAIE 

System’이 구축되었다.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시각적 요소는 손글씨를 다양한 그래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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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활용하는 개성의 요소와 청각적 연상 작용의 음향성 요소로 나타났고, 2차적으로 감성적 요소는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을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친밀성과 감각적 회귀를 통한 정서성 요소로 감성을 해석하는 

시각적 요소가 체계화되었다. 

Figure 4 Emotional Convey PAIE System of Handwriting in Picture Books  

4. FGI 검증과 사례 분석

국제 도서전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에밀리 그라벳, 매튜 코델, 올리버 제퍼스 그리고 피터 레이놀즈의 

2004년부터 2023년 사이 출간된 영어판 원서 그림책 160권 중에서 표지, 본문, 그림 설명, 말풍선 등에 작가의 

오리지널 손글씨가 활용된 49권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네 가지 감성 전달 요소인 ‘PAIE’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그룹의 심층 인터뷰(FGI)를 

2차례 진행하였다. 또한, 교차 검증을 위해 FGI에서 진행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10권의 작품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각 요소 체계를 검증하였다. 

		  4. 1. 전문가 FGI 검증

      4. 1. 1. FGI 구성 및 검증 방법

2024년 9월 29일과 10월 6일, 에밀리 그라벳, 매튜 코델, 올리버 제퍼스 그리고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에 

사용된 손글씨의 네 가지 감성 전달 요소와 그 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작가가 그림책을 디자인할 때 손글씨가 전달하는 감성 요소 

‘PAIE’ 체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적인 시각적 측면의 개성과 음향성, 

2차적인 감성적 측면의 친밀성과 정서성의 네 가지 요소를 검증하여 체계화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그림책 

제작자, 교육자이자 연구원, 시각 및 음향 디자이너, 그림책 편집자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유경력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Table 4).

Table 4 Composition of Experts Group for Validation

연번 이름 성별 전문 분야 관련 업무

1 안OO 여 그림책 제작자 10년 이상 그림책 제작자

2 서OO 여  교육자 및 연구원 10년 이상의 관련 분야 교육자이자  연구원

3 홍OO 남 시각 및 음향 디자이너
10년 이상 시각 및 음향 디자인 분야 제작 경험이 있는 

팀장 직급 이상의 실무자

4 김OO 여 그림책 편집자 10년 이상 그림책 편집자

총 4명

 2024년 9월 26일 진행한 사전인터뷰의 순서는 1단계로, 조사 목적과 조사 방법 그리고 ‘PAIE’ 요소의 개념을 

설명한 후, 2단계로 전수 조사된 49권의 그림책을 12~13권씩 나누어 읽었다. 3단계로, 선호도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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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10권의 그림책을 집중해서 다시 읽고, 마지막 4단계의 집중 인터뷰를 2024년 10월 06일 부산의 P대학 

연구실에서 총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배경정보 및 손글씨 활용의 경험 유무, 그림책에서 감성 

전달 요소로서 손글씨의 중요성, PAIE 개념의 객관성, 그리고 적합성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요소 체계의 객관성 검증을 위한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각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점수는 1점에서 7점까지로, ‘매우 적합하지 않음’, ‘대체로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대체로 적합함’, ‘매우 적합함’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4. 1. 2. 검증 결과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요소 항목에서 ‘5점: 적합함’에서 ‘7점: 매우 적합함’의 점수를 부여하여 해당 요소들이 

‘적합하다’는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책 디자인에서 특히 음향성의 요소는 모든 전문가가 ‘7점: 매우 

적합함’으로 평가하였고, 정서성의 감각적 회귀성과 친밀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3번 전문가는 손글씨의 주관적 관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개성 요소를 명확하게 보완하였다. 

또한, 1번과 4번 전문가는 의미적 차원에서, 손글씨의 불규칙성과 자연스러움이 실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감각적 회귀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손글씨의 네 가지 감성 전달 

요소를 분석할 때, 문맥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기호학적 관점보다는, 시각 디자인의 

조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 논문의 

방향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PAIE’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4명의 그룹 인터뷰에 

대한 객관성 검증의 최종 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 FGI Results on 'PAIE' Elements of Validation

전문가
개성(P) 음향성(A) 친밀성(I) 정서성(E)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 √ √ √

2 √ √ √ √

3 √ √ √ √

4 √ √ √ √

합계 1 2 1 4 3 1 1 3

1: 매우 적합하지 않음      2: 대체로 적합하지 않음      3: 적합하지 않음   

4: 보통      5: 적합함      6: 대체로 적합함      7: 매우 적합함

		  4. 2. 사례 분석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요소의 개념과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PAIE System’을 

체계화하고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아래에는 전수 조사한 4명의 그림책 작가의 영어 원서 그림책 중 손글씨가 

활용된 49권을 대상으로 FGI 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10권의 그림책을 모두 분석하였다. 지면 제약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3편의 작품 분석 내용만 제시한다. 각 작품은 손글씨의 개성(P)과 음향성(A)의 시각적 요소와 

친밀성(I)과 정서성(E)의 감성적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4. 2. 1. Begin Again의 손글씨 

Begin Again은 올리버 제퍼스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 제작한 그림책으로, 아들 할랜드에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Here We Are(한글판: 『우리는 이 행성에 살고 있어』, 2017)에 이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작이다(Jeffers, 2017). 본고에서는 Table 6에 제시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각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Begin Again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제퍼스의 개성 있는 불규칙한 필체가 돋보이는 그래픽 서사가 특징이다. 

각진 형태의 강렬한 네온 핑크 색상의 타이틀 디자인은 자극적이면서도 미묘한 느낌을 전달한다. Table 6의 

페이지 1, 2, 3에서 혼합 대·소문자로 표현된 ‘BEgIN’, ‘STORies’, ‘MAKing’ 글자는 익숙하지 않아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제퍼스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페이지 1의 ‘WHE R E _______ DID WE BEgIN?’ 

문장은 의도적으로 자간을 넓게 설정하여 작가의 사색적인 호흡을 강조하고, 페이지 2의 대문자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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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SEE, PATTERNS, FUTURE’는 다른 글 텍스트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굵게 표현하여 시각적 강세를 

주어 음향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페이지 3의 ‘Death’는 형광 핑크로 시각적 악센트를 준다. 또한, 페이지 2의 

핑크색 말풍선에 쓰인 손글씨는 사람의 입에서 전달되는 말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제퍼스의 생각과 감정을 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가 작가의 음성을 연상하게 

하여 깊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한다. 

Table 6 Visual & Emotional Elements of Begin Again 

표지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요소 시각적 요소

개성

- 필체 

: 본문 전체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불규칙한 형태로 작성.

: 대·소문자 혼합 형태. ex) BEgIN, STORies, MAKing

- 타이틀: 강렬한 네온 핑크, 면으로 이루어진 각진 형태.

- 기울기: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작성.       

- 가독성: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로 비교적 읽기가 쉽지 않음.

음향성

- 자간과 행간 간격: 작가의 호흡 연상

: 넓은 자간. (페이지 1) 

: 자유로운 행간. (페이지 2, 3)

- 시각적 강조와 강세

: 대문자, 크기. ex) WORDS, SEE, PATTERNS, FUTURE (페이지 2)

: 색상. ex) Death (페이지 3), 핑크색 말풍선

* Image Source: Oliver, J. (2023). Begin Again.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Harper Collins.

Beg in  Aga in 의 글 텍스트는 제퍼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그의 개인적인 터치로 

반영하였는데(Carter, 2023), 이는 비물질적인 인쇄체보다 감성적 차원에서 훨씬 더 개인적인 친밀감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Table 6의 페이지 1과 2에서 자유로운 자간과 행간의 간격, 글자 크기의 불규칙성은 

실제 손글씨의 물리적 감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페이지 3의 ‘Death’는 단어의 의미와 

대조되는 형광 핑크색 꽃 그림 옆에 배치되어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서적인 충격을 안겨주며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제퍼스는 손글씨의 개성과 음향성을 통해 독자에게 조형적 측면을 제공하고, 

인쇄체와는 다른 친밀성과 정서성을 통해 작가의 내적 감성을 전달하는 이중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그림책을 

디자인한다. 이로 인해 감성 전달의 PAIE의 네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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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2.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의 손글씨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한글판: 『겁쟁이 꼬마 생쥐 덜덜이』)는 에밀리 그라벳이 2008년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Kate Greenaway Medal)’을 두 번째로 수상한 작품으로, 콜라주 기법이 잘 드러난다. 작은 

생쥐의 1인칭 시점에서 공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결말에는 독특한 반전이 있는 이 작품에서는 생쥐가 

연필을 들고 메모하는 연출을 통해 손글씨를 활용한다. 본고는 Table 7에 제시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각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를 정리하였다.

Table 7 Visual & Emotional Elements of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

표지 페이지 1 페이지 2

요소 시각적 요소

개성

- 필체 

: 연필로 쓴 비뚤비뚤한 손글씨.

: 긴 글씨 형태. ex) 문장 첫 알파벳 I와, f 등. (페이지 2)       

- 타이틀: 인쇄 글씨와 손글씨가 혼합, 각진 형태의 손글씨.      

- 가독성: 비교적 읽기 쉬움.

음향성

- 자간과 행간 간격: 작가의 호흡을 연상하는 리듬감 존재

: 일정한 자간. (페이지 1, 2)

: 자유로운 행간. ex) I'm scared, of creepy crawlies 등 (페이지 1)

- 시각적 강조와 강세

: 대문자와 큰 글자 배치. ex) EVERYTHING, I See (페이지 2)

: 괄호를 통한 보충 설명. ex) (especially spiders!)

* Image Source: Emily, G. (2009).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 New York: Simon & Schuster Books.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의 타이틀은 인쇄 글씨와 손글씨가 혼합되어 디자인되었다. 빨간색 인쇄체로 

적힌 ‘Emily Gravett’ 위에 ‘X’를 표시하고, 비뚤비뚤하게 작성된 손글씨 ‘Little Mouse’s’는 작가가 생쥐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타이틀 디자인이다. 아래 Table 7의 페이지 2에서는 ‘I’와 ‘f’가 다른 글자에 

비해 길게 작성되어 주목성을 높이며, 비교적 읽기가 쉬워 가독성이 높다. 특히, 연필로 쓴 일정하지 않은 

글씨와 자유로운 행간은 예를 들어, 페이지 1에서 ‘I’m scared’와 ‘of creepy crawlies’로 배치한 글자의 

흐름은 독자가 상상하는 소리와 연결되어 생쥐의 목소리를 연상하며 두려움과 불안정한 감정을 전달한다. 괄호 

안의 ‘(especially spiders!)’는 보충 설명을 하며 강조하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음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페이지 2에서 대문자로 표기한 ‘EVERYTHING’과 큰 글씨로 작성된 ‘I See’는 생쥐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 시각적으로 강세를 주어 음향성을 표현한다. 그라벳은 이러한 글자 배치를 통해 독자에게 

소리를 연상시키고 작가의 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자유롭고 일정하지 않은 글씨는 작은 생쥐가 연필로 쓴 듯한 느낌을 주며, 그림책에 사용된 다른 디지털 

글씨보다 더 친밀한 감정을 전달한다. 페이지 2의 ‘I See’에서 ‘e’ 글자에 눈 모양을 그려 넣은 부분은 코믹함과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움이 전달된다. 비뚤비뚤하고 귀여운 필체의 흐름, 비고정적 자간과 행간은 인쇄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제 손글씨 감각을 회귀적으로 전달하며, 작가는 이를 통해 어린아이의 순수한 감성과 동시에 

두려움을 코믹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그라벳은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를 디자인하여 손글씨의 개성과 음향성을 

표현하고, 마치 생쥐가 쓴 듯한 손글씨의 친밀감을 통해 독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제 감각을 제공하여 정서성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작은 생쥐의 두려움을 코믹하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에서 감성 전달의 PAIE의 네 가지 요소가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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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3. The Dot의 손글씨 

피터 레이놀즈의 첫 번째 그림책인 The Dot(한글판: 『점』)은 2003년에 출간되었으며, 창의성과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레이놀즈는 본문 전체 텍스트에 손글씨를 사용하였으며, 본고에서는 

Table 8에 제시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각적 및 감성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Table 8 Visual & Emotional Elements of The Dot

표지 페이지 1 페이지 2

요소 시각적 요소

개성

- 필체 

: 각진 형태, 흘려 쓰지 않은 정확한 형태.

: 길게 작성한 문장 첫 대문자는 주목성을 띰. ex) T, S, V, L (페이지 1, 2)

- 타이틀: 붓을 사용한 부드러운 필기체로 쓰임. 

- 기울기: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서 작성함.

- 가독성: 읽기 쉬움.

음향성

- 자간과 행간 간격: 

: 일정한 간격. 일정한 호흡 연상.

- 시각적 강조와 강세

: 대문자. ex) GREEN (페이지 1), HER DOT (페이지 2)

: 긴 문장 첫 대문자.

* Image Source: Peter H. R. (2003). The Dot. Massachusetts: Candlewick Press.

레이놀즈는 The Dot의 주인공 ‘베티’가 붓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의 필기체를 작성한 형상으로 타이틀을 

디자인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Table 8의 페이지 1과 2에서는 흘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각진 

형태의 필체로 본문을 구성하여 가독성이 높다. 특히 문장의 첫 알파벳 ‘T’, ‘S’, ‘V’, ‘L’, 그리고 ‘I’는 다른 

글자에 비해 크고 위쪽으로 길게 작성되어 시선을 주목시킨다(페이지 1과 2).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진 

레이놀즈의 손글씨는 약간의 긴장감을 전달하지만, 일정한 자간과 행간은 독자가 텍스트를 보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페이지 1과 2에서 ‘GREEN’과 ‘HER DOT’은 대문자로 작성하여 시각적 강세를 두었으며,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독자가 강조하여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손글씨의 음향성을 부각시킨다.

이 책의 주인공인 ‘베티’를 통해 작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쇄체 대신 작가의 손글씨를 사용하여 어린 

독자에게 더욱 친근감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박또박하고 각진 글씨 형태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느낌을 전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명확한 글씨로 보이지만, 문장 속 비정형화된 글씨, 

예를 들어,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의 ‘o’ 알파벳(페이지 1과 2)은 디지털 글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실제 감각의 

회귀적 측면을 반영하여 작가의 미묘한 감정의 층위를 더하여 독자에게 더욱 생생한 정서를 전달한다. 따라서 

레이놀즈는 주인공인 ‘베티’를 통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정확하고 각진 형태의 손글씨로 개성을 

드러내고, 대문자를 활용한 시각적 강세를 통해 음향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시각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는 

독자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문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정형화된 글씨의 집합을 통해 감각적 회귀 

방식으로 손글씨의 정서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다른 두 작가에 비해 글씨가 비교적 규칙적이어서, 음성을 

연상하는 음향적 강조나 불규칙한 글씨 형태의 레트로적 감각 회귀성은 다소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Dot에서도 감성 전달의 PAIE의 네 가지 요소가 드러난다.                   



380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25. 02. vol 38. no 1

      4. 2. 4. 분석 결과

그림책에 사용된 손글씨가 독자와 감성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적 관점에서 시각적 

그리고 감성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는 해외에서 저명한 작가들의 그림책 중 손글씨가 포함된 

영어판 원서 49권을 대상으로 FGI에서 선정된 10권의 그림책을 모두 전수 조사하였다. 그중에서 올리버 

제퍼스의 Begin Again, 에밀리 그라벳의 Little Mouse’s Big Book of Fears, 그리고 피터 레이놀드의 The 

Dot의 세 작품만을 지면 관계상 본고에 제시하였다. 세 작가의 손글씨가 포함된 그림책은 문자의 조형적 

관점에서 시각적 차원은 글자의 다양한 그래픽적 요소를 파악하는 개성 요소와 청각적 연상 작용의 음향성 

요소로 나타나며, 감성적 차원은 인쇄체 대신 손글씨를 사용하여 개인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형성한 친밀성 

요소와 실제 감각의 회귀적 개념의 정서성 요소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퍼스, 그라벳, 레이놀즈의 작품 모두 

손글씨를 통해 시각적 차원인 개성과 음향성이 표현되었고, 감성적 차원의 친밀성을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는 작가들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문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가의 감성을 전달하는 PAIE의 네 가지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손글씨는 

그림책의 조형적 측면에서 중요한 감성 전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5. 결론

본고는 질적 연구를 통해 에밀리 그라벳, 매튜 코델, 올리버 제퍼스 그리고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에 나타난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와 체계성을 탐구하였다. 문헌 연구는 손글씨와 인쇄체의 개념과 특징, 손글씨와 

그림책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그림책 작가와 독자의 감성적 교감에 관한 연구를 위해 노먼(Norman)의 감성 

디자인과 정서 심리학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손글씨의 그래픽적 요소에서 시각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을 파악하였다. 4명 작가의 그림책 중 손글씨가 포함된 총 49권을 조사하여 추출한 감성 

전달의 네 가지 요소와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4명과 FGI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은 FGI에서 시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10권의 그림책을 모두 분석하였고, 지면 

관계상 세 편만을 본고에 수록하였다. 

연구결과, 제퍼스, 그라벳, 레이놀즈, 매튜 코델의 손글씨는 감성을 전달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적 측면에서 시각적 요소는 작가의 손글씨가 개성(P)과 음향성(A)의 요소로 존재하였고, 감성적 

요소는 친밀성(I)과 정서성(E)의 요소로 구체화하였다. 그러므로  ‘PAIE System’의 요소와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손글씨를 활용한 그림책 디자인 연구 분야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자에게 참고 

자료용으로 요소 체계가 제공될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작가의 그림책에 사용된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 

체계에서 하위 요소를 통한 확장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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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글씨 카드와 편지와 같은 아날로그 소통 방식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손글씨는 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전달하는 독특한 수단으로, 디지털 시대의 쿨 미디어에 대한 역반응으로 

나타난다. 최근 그림책에서도 손글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중구조와 글 없는 그림책에서 

두드러진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그림책 작가들인 에밀리 그라벳(Emily Gravett), 매튜 코델(Matthew Cordell), 

올리버 제퍼스(Oliver Jeffers), 피터 레이놀즈(Peter H. Reynolds) 등과 같이 그림책에 손글씨를 활용하여 

정서적 소통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이야기 중심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에 

집중되어 있어 조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그래픽적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그림책 

작가 4인의 손글씨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자의 그래픽적 형태로 인식되는 손글씨의 감성 

전달 요소를 파악하고, 그 체계성을 제안한다.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은 손글씨와 인쇄된 글의 개념 및 특징을 문헌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그래픽 디자인 

측면에서 그림책과 손글씨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노먼의 감성 디자인 이론과 정서 심리학을 파악하였다. 

손글씨의 감성적 요소는 1차적으로 시각적 요소의 개성(Personality)과 음향성(Acoustics), 2차적으로 감성적 

요소의 친밀성(Intimacy)과 정서성(Emotional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감성 전달 요소를 

‘PAIE’로 체계화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 FGI와 사례 분석을 통해 손글씨가 사용된 그림책 49권을 전수 

조사하였다. 전문가 집단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 따라 10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2차례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PAIE’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고에는 10편의 분석된 내용 중 지면 관계상 세 편의 

사례만 수록되었다.   

연구결과	 제퍼스, 그라벳, 레이놀즈, 매튜 코델의 손글씨는 감성을 전달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1차적인 

시각적 요소는 작가의 손글씨가 그래픽적 요소로 인식되는 개성(P)과 소리를 연상시키는 음향성(A)의 요소가 

존재하였고, 2차적인 감성적 요소는 인쇄체 대신 손글씨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된 개인적이고 친밀한 느낌의 

친밀성(I)과 글 텍스트에서 느껴진 실제 감각의 회귀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성(E)의 요소가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가의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로 파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PAIE System’의 요소 체계를 제안하였다. 

결론	 그래픽 디자인의 감성 전달 요소는 1차적인 시각적 요소로 개성(P)과 음향성(A)으로 구성되었고, 

2차적인 감성적 요소는 친밀성(I)과 정서성(E)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가의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로 파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PAIE System’의 요소와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므로 그림책에서 손글씨는 감각적 회귀로 작가와 독자의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는 긴밀한 

수단이 된다.     

주제어 	 손글씨, 감성 전달, PAIE 요소, 개성과 음향성, 친밀성과 정서성,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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